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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마음의 나침반을 주

님께 맞추고 행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해 생각하고 노력했을 때, 기도 시

간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 성자 주님 말씀 *

내 사랑하는 신부에게 

너희를 사랑하는 성자 나 예수가 이르노라.

사랑의 고도를 높이고, 

행함의 고도를 높이는 방법을

말씀할 것이니

나의 말씀을 새겨 행하도록 하자.

너희가 어떤 일을 두고 행할 때에

그 목적을 확실하게 하고 행하여야 한다.

목적을 두고 행하라는 말은

너희의 사상과 정신을 두고 말함이다.

섭리사에서 나의 말씀을 듣고, 전도를 하고,

관리를 하고, 찬양을 하는 등 

다양한 일을 하며

나의 손과 발이 되어 뛰고자 하는 자들아.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단지 일을 위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라.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 상고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 전도하고,

관리를 위해 관리하고,

기도를 위해 기도를 하고,

찬양을 위해 찬양을 하지는 않았느냐.

그것이 하나의 일이 되어

어떤 의미를 두지 않고 목적을 두지 않고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렇게 행한 것은 결국 모두 헛된 것이 되고야 만다.

말씀을 상고하며, 전도하며, 관리하며, 

찬양을 하는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나 예수를 만나 사랑하기 위함이다.

그 방향을 정확히 두고 행해야 한다.

결국 너희가 정한 그 마음의 방향에 따라

그 모든 일은 흘러가게 마련이다.

그저 말씀을 읽어야 하기에 읽는 정도라면

그것은 그저 글을 읽는 수준밖에는 되지 않아

네 마음과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고 

깨달음이 없게 된다.

그저 찬양을 위한 찬양을 하는 것이라면

네 목만 아플 뿐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된다.

그저 전도를 위해 전도하며 생명들을 만나는 것이라

면

그것은 그저 세상의 세일즈맨과 다를 것이 없다.

그저 피곤한 하나의 일이 될 뿐이다.

또한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한다면

혼자 읊조리는 혼잣말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목적을 두고 행해야 한다.

마음의 나침반을 정확히 맞추고 행해야만

그 방향 따라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그 일을 행하기 전 네 마음을 정하여라.

나 예수와의 사랑을 위하여 행하겠다고,

나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행하겠다고 말이다.

목적은 사랑이지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것 모두,

그것을 통해 

나 예수를 만나고자 함이 아니냐.

너희 삶 속 작은 일, 큰일 모두 마찬가지다.

마음의 방향을 온전히 맞추어 행하여라.

너희가 마음의 나침반을 어디에 두고 행하고 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그 마음이 조금만 어긋나도 

나와 만날 수 없는 길로 가 버리고 말게 되니,

그것이 결국 모든 행함의 시간들을 헛되게 만들어

허무로 남아지게 되는 것이다.



너희는 자신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행했는지도 모른 채

그저 행하였다고 하며

행함의 대가만 기다리고 있으니

행한 대로 돌아올 것조차 없게 되어 버렸다.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을 올바른 곳에 두는 것이다.

그래야만 나의 뜻대로 

너희의 행함이 흘러가게 된다.

그리 행했을 때만이 

내가 그 마음과 행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섭리사, 성약역사 가운데 온 

너희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랑과 구원이 아니냐.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빠져도 

너희는 이 역사를 갈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사랑과 구원, 

이 두 가지를 목적하고 온 너희가

너무도 자주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으니

그 방법을 온전히 깨우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행함의 수고와 노력이 

너무도 미약한 자들이 많도다.

세상 성공을 위해 악바리같이 행하는 자들을 보고서

라도

자신이 얼마나 미련한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달아라.

성약역사의 사랑과 구원의 중심에는 

선생이 있다.

사랑과 구원이라는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너희 마음의 중심에 선생이 없다면 

이 시대권 안에서 

섭리의 각종 법들을 지키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라 말씀으로 선포한 이유는

사랑과 구원의 기준이 되는 선생이 

가장 먼저 그 선봉에 서서 그 법을 지키며 

나와의 사랑의 울타리를 만들었기 때문이며

선생의 삶이 그러하기에 

그 기준 따라 너희가 살아간다면

그와 같은 삶을 살며, 

선생이 그리했던 것처럼 

나 예수를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오직 마음에 중심을 둔대로, 그 방향대로

너희의 삶과 그 마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으니

중심을 온전히 잡고 일체 되어야 한다.

이 섭리사에서 행하는 모든 것에는

오직 사랑, 사랑의 정신이 필요하다.

너희를 행하게 하는 그 모든 것에는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 크고도 많으니

나 예수와의 사랑을 중심하여 행함으로 

나와 만나자.

성약역사의 중심에서 

선생이 사랑의 기준을 세우며

사랑의 고도를 높이고 있으니

중심 따라 행하는 섭리사 되기를 바란다.

오늘도 사랑하여 말하였다.

안녕.


